
 

제23차 가을 글로벌 특별새벽부흥회

Mighty Warriors, Stand in Prayers

사랑의교회는 한국교회의 재건을 위해 한결같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 왔습니다. 

기도 응답의 열매로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 시작되었고 

천장을 울리는 기도로 한국교회의 저력을 세상에 보였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랑의교회에 하나님은 더 큰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세계복음주의 연맹(WEA)의 요청에 따라 제14회 세계복음주의연맹 서울총회를 섬기게

되었고, 올해는 한국교회 대표 5천 명, 세계교회 대표 2천 명, 총 7천 명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교회의 재부흥의 불씨를 지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한국을 넘어 세계교회를 향한 섬김의 자리로 믿음의 그릇이 커졌습니다. 

 

2025년은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의 해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Fast Follower를 넘어 First Mover로 일어나야 합니다.

“All hands on Deck!” 연합의 갑판으로 모두 모여, 한국교회의 강점인 말씀 자본, 

기도 자본, 찬양 자본, 헌신 자본으로 세계교회를 섬길 때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적과 부흥의 체험자요, 간증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기도하여 홍해를 가른 것처럼,

물 떠온 하인들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본 것처럼,

엘리야가 하늘 문이 열리는 비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주를 향한 기도의 응답을 체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후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강단금식기도회 중에서

지금은 하나님과 직진할 때입니다

주여! All Hands on Deck!의 결단을 품고 부흥을 향한 거룩한 등불로 다시 일어나게 하사, 이 시대의 표류하는 가정과 사회,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나침반을 따라 다시 믿음의 정렬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강사님(이용규 선교사, 존 코 박사)과 오정현 담임목사님의 말씀으로 영적 전열을 재정비하게 하사, 빽빽한 구름과 안개를 뚫고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사랑의교회와 한국교회가 물 떠온 하인의 심정과 복음의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명하며 나아갈 때, 모든 이념과 사상의 갈등은 사라지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TODAY’S PRAYER 연합의 갑판 위에 올라 기도의 손을 하나로 모아, 기적과 부흥을 선도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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